
광섬유 활용해 태양에너지 생산
외피층 제거 후 산화아연 나노와이어 이용 … 생산비용 절감

크고 거추장스러운 태양열 집열판 대신 특수 제작된 광섬유로 태양에너지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길이

열렸다.

미국 조지아공대(GIT) 연구진은 광섬유 주위에 나노미터 크기의 전선을 솔처럼 쌓는 방법으로 집광 면적을

최대화해 열 생산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독일의 안게반테 케미(응용화학)지 최신호에 발표했다.

연구진은 섬유의 끝 부분만 노출돼야 하는데 끝 부분이 에너지 생산을 위해 빛을 다른 곳으로 모으는 역할

을 한다고 밝혔다.

또 지붕크기의 집열판 대신 작은 집열기를 지붕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발전시설은 벽 사이에 드러나지 않게

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은 통신용 광섬유와 같은 시판 광섬유의 외피층을 제거하고 섬유 주위에 산화아연

나노와이어를 숲 형상으로 심은 후 염료분자로 덮어 연료전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표면을 형성하는 것이다.

또한 빛은 섬유의 끝 부분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에너지 시설이라도 지붕에 작은

집열장치만 노출돼 있을 뿐 실제 발전용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

연구진은 “광섬유는 햇빛을 건물의 벽으로 유도하고 벽에 설치된 나노구조들이 빛을 전기로 전환해 진정한

3차원 태양전지가 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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